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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날짜 : 2024.10.14. 담당자 : 곽상언 의원실 담당자 연락처 : 02-784-2890

상위 20대 전력다소비 대기업 전력 사용량, 전 국민 주택용 전력 사용량과 맞먹어
국민 부담 평균단가(149.75원/Kwh)가 대기업 (146.37원/Kwh)보다 높아 

상위 20대 전력다소비 대기업(이하 ‘20대 법인’)이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 국민의 주택용 전력 사용량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면, 2023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은 85,009Gwh이었으며, 

납부한 전기요금은 12조 4,430억 원이었다.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량인 85,009Gwh는 2023년 주택용 전력 전체 사용량인 

82,348Gwh보다 불과 2,661Gwh 많은 수치이다. 또한 20대 법인이 사용한 전력의 평균단

가는 146.37원(Kwh당)으로 주택용 전력 평균단가인 149.75원(Kwh당)보다 3.38원(Kwh당) 

낮았다.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사용량은 산업용 전력 전체 사용량 

130,844Gwh의 약 17%인 22,409GWh인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7,980Gwh), 현대제

철(6,904Gwh), 삼성디스플레이(5,550Gwh), 엘지디스플레이(5,533Gwh)등이 그뒤를 이었다.

곽상언 의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력 평균 단가가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전력 평균단

가보다 kWh당 약 4원 가량 높은 이유는 바로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누진 요금제 때문”

이라며 “한국전력에 의해 독점 판매되는 전기는 필수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전

기 누진 요금제를 회피할 방법 없다는 측면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부정의하고 

불균등한 제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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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2023년 산업용 전력 상위 20대 법인 및 전체 주택용 전력 사용 현황

※ 자료 : 곽상언 의원실 추계

[자료2] 2023년 산업용 전력 상위 20대 법인 연간 전력 사용 현황

(전력사용량 많은 순)

※ 자료 : 한국전력공사

순번 고객명 전력 사용량
(백만 kWh)

전기요금
(억원)

평균단가
(원/kWh)

1 삼성전자 22,409 32,637 145.64

2 SK하이닉스  7,980 11,861 148.63

3 현대제철  6,904 10,084 146.05

4 삼성디스플레이  5,550  8,101 145.97

5 엘지디스플레이  5,533  8,075 145.93

6 포스코  3,886  5,028 129.38

7 엘지화학  3,867  5,611 145.10

8 에쓰-오일  3,803  5,540 145.67

9 SK에너지  2,980  4,318 144.87

10 한국철도공사  2,933  5,033 171.60

11 GS칼텍스  2,597  3,836 147.70

12 씨텍  2,299  3,336 145.09

13 한화솔루션  2,010  2,902 144.41

14 린데코리아  1,931  2,800 145.02

15 롯데케미칼  1,827  2,664 145.83

16 한화토탈에너지스  1,776  2,599 146.37

17 디아이지에어가스  1,753  2,505 142.94

18 에어프로덕츠  1,701  2,451 144.11

19 한국수자원공사  1,662  2,452 147.52

20 현대자동차  1,608  2,597 161.54

평균  4,250  6,221 146.37

　 전력 사용량
(백만 kWh)

전기요금
(억원)

평균단가
(원/kWh)

20대 법인 85,009 124,430 146.37 

　 삼성전자 22,409 32,637 145.64 

전체 주택용 82,348 123,320 149.75 


